I. Introduction

A.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간통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B. 목사님을 징계해야 한다는 쪽과 그래도 목사님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양쪽으로 나뉘지 않을까 싶다.
C.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은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목사님을 대해야 할 것이다.

II.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A. 준엄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출 32:33-35, 34:6-7)

1.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것을 요구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동의한다.
2.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다. 이에 하나님은 대노하신다.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기로 하신다.
3.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지는 않으시기로 하신다. 하지만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으심을 이야기 하신다.
a. 출 32:33-35 : 때가 되면 반드시 죄를 묻는다. (결국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신다.)
b. 출 34:6-7: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c. 히 9:22: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진다.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
4. 이러한 관점에서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엄중한 징계를 가하실 것 같다.

B. 자비로운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1.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었다.
2. 다윗은 간통죄를 범하였고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 번제물이나 속제재물을 드리면 가능했다. 하지만 이는 모르고 지은 죄에만 해당하는 것이었다. 고의로 범한 잘못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다윗은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a. 레 20:10, 신 22:22
3. 하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셨다.
4. 이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격을 보면 하나님은 목사님을 용서해 주실 것도 같다.

III 하나님의 양면성의 상호 관계

A. 어느게 정말 하나님의 모습일까? 하나님은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실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B. 창세기 2장 17절에 의거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짐을 이야기 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스스로 받으신다는 것을 확인 시키신다.
C.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은혜이다. 이 때 가해자가 입힌 피해의 보상문제가 이슈가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가해자가 입힌 피해와 법정 형벌까지도 피해자가 감수하는 형태의 은혜이다. (10,000불 사기의 예화, 5,000불 도둑의 예화) 
D. 오늘 본문 마 18:23-35이 이러한 세팅이다. 종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모든 피해를 왕이 직접 감내하고 더 나아가 종에게도 왕과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E. 하나님은 목사님의 죄의 댓가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다. 그리고 목사님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신다. 따라서 우리도 목사님이 지으신 죄의 댓가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누어 지고 목사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한다.
F. 이 때 외부의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목사님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사단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막으신다. (계시록 12:9-10)

IV Conclusion

A.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 삶은 절대로 노력한다고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다.
B.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것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고 나아가자.
